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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유관 기름 훔쳐 주유소 차렸다!
경북경찰청, 석유제품 15억8000만원 훔친 7명 구속 … 127만리터 절도

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월21일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15억원 상당의 기름을 훔쳐 판매한 혐의(특가

법상 절도)로 이모(36 대구 수성구 매호동)씨 등 일당 7명을 구속하고 공범 박모(43)씨 등 8명을 수배했다.

경찰에 따르면, 이씨 등은 5월25일부터 11월26일까지 경북 칠곡군 석적면 야산과 김천시 봉산면 경부고속도

로 주변 송유관에 전기드릴로 지름 1㎝의 구멍을 뚫고 유압호스로 기름저장탱크와 연결해 200여회에 걸쳐 휘

발유․경유 127만여리터(시가 15억8000만원 상당)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.

이들은 훔친 기름을 칠곡군 소재 한 폐주유소 저장탱크에 보관해 놓고, 11월20일 경북 영천시 신녕면에 주

유소를 차려 8000만원 상당의 기름을 일반인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.

훔친 기름은 유류탱크 적재 9.5톤 화물차로 100대 분량에 달한다.

경찰 조사 결과, 이들은 형제와 이종사촌 등 친인척들로 절취와 장물운반, 판매 등 임무를 분담해 송유관 기

름을 전문적으로 훔친 것으로 나타났다.

경찰은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유류탱크 적재 9.5톤 화물차량 2대를 압수하고 훔친 기름의 판매처와 추가범

행 등에 관해 수사를 펼치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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